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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충남도당

2015년 7월 5일(일)
대변인: 어기구(당진 지역위원장)

담  당: 이영구 정책실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2, 503(신부동, 승지빌딩) / 041-569-1500, 010-2390-6824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환영”

“관광객 방문 대비 및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은 공주․부여․익산 등지의 주

요 고분과 유적들을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백제문화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위치한 공주시와 

부여군 등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다.

전 세계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점에

서 뜻 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과를 진두지휘한 안희정 충

남도지사와 나선화 문화재청장,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관심을 갖

고 지켜 본 충남도민과 전북도민에게 감사 드린다.

다만,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일부의 고분 안에 있는 벽화와 내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해 달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도 기억해야 

한다. 2014년 공주 공산성의 일부 성벽이 붕괴되었던 경험을 잊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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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관광객 방문에 대한 대비 및 백제

의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을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은 인류의 유산으로 길이 남아야 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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